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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 내  

` 뛰 ` 뉴 , 악재 

고 틀째 상승 

[다우: 8,591.69pt 

      (+2.05%)] 

연 비 도 사회(Fed)  지원책에 어 주간 지 신청    

상 늘어난 것   주가 강  나타내  지수 상승  

주도했 . `사  ` 매   식에 통주도  지수 상

승  뒷 침했 . 경 지  악재에  하  한 주  지수

는 상승  돌아   지   앞 고 하  어 다가 

재차 상승 에 공했 . 

지신청건수  

 

연  지원책에 어 지 리가 , 지난주 지 신청건수

가   상 했다는 식  해지  주가 강  나타냈

.  

사  매  `역

 째` 

수감사  다 주 월  지칭하는 `사  ` 미  통업체

  매  역  째 수  함. 시 사업체 컴스 어

에  지난 1  통업체   매  8억 4,600만달러  

동 비 15% 가했 . 에  통주가 상승했 . 

11월 비스업 경  `

사상 악` 

미  11월 비스업 경 는 사상 악  수  악화  것  나

타났 . 미  공 리협회(ISM)는 11월 비스업(비 업) 지수가 

월  44.4에  37.3  하 했다고 혔 . 

ADP 11월 민간고  

25만 ↓ `7  폭` 

ADP는 미  11월 민간 문 고  25만  감 했다고 미고 보고

 통해 혔 . 는 지난 2001  11월 후  감  수 . 그

러나 마 워치가 집계한 월가 망치에 합한 수 . 문별  

업 문 고  15만 8,000 , 비스업 문 고  9만 2,000  감

했 . 

지  "美 지역 

경 난 심화" 

미  경 화 는 욱 심화 고 는 것  나타났 . 연  

날 미 내 12개 지역 연 행  경 사  합해 만든 지  

통해 "12개 지역 에  경  활동  화 다"고 혔 . 연  `

경 후퇴` 는 단어  직  언 하지 않았지만 지   

 우울했다. 앞  미경 연 (NBER)는 미  경 가 지난해 12월

 미 후퇴 에 어들었다고 진단한  . 

가 하  `4  ` 

[WTI: $46.96 

      (-$0.17)] 

 가가 원  재고 감 에도 하고 하 , 4  치  어

. 3 (현지시간) 뉴 상업거 (MYNEX)에  거   사스

산 질 (WTI) 1월물 도  가격  비 럴당 17 트(0.4%) 

하 한 46.79달러  마감하  지난 2005  2월 후 가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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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 내  

프 스 4  200억  

경 양책 공개 

니  사 지 프 스 통  4  동차  주택건  야 지원  

골  하는 200억 (약253억달러) 규  경 양책  할 계

획. 특   경  활 화 계획에는  고차  폐차시키고 새 차

 하는 비 에게는 1천  보  지원하는 내  포함. 

본 마 스  탈

 안간  

본 가 38 6000억엔에 달하는 1, 2차 경 양책  내   

어 고  활 화  해 10 엔, 업 담보  지원  해 3 엔 등 

규  책  내  했다고 현지 언 들  3  보도. 

中, 안화 하 본격 

나 나? 

원   리는 3  무원 상무회  열고 향후 경   

지  한  9개 책 안  . 특  환   통한 경 양

 언 해 향후 안화 평가 하 가능  시사.  신화통신  

날 무원  리, 지 , 환  등 통화 책 수단  사 해 행 에 

한 동  공  보 하겠다고 혔다고 보도. 

통 결과 한 행  통화 원회는 3   회  열고  지

비 에 해 2.3%   지 하고, 공개 상  상 에 주

택 공사  채  포함하  결 . 

화보 액 2천억달러

 환시 개 에 

극  태도  보  것

 에 해 

획재 는 환보 액 2천억달러 사수  해 환당  시  안

화 치에 미  습  보 는  없  것 고 . 

KB지주, 민 행 

5,000억  

KB 지주가 5,000억원 규  회사채  행해 달한  액 

민 행에 할 . 그리고 우리 지주, 하나 지주 역시 우리

행 7,000억원, 하나 행 4,500억원 규   해 각각 회사채

 행 

C& 결  워크아웃, 결

 는 

무리한 M&A  , 건 경  침체  극심한 동   맞 함. 

향후 채 단  단에  C&그룹 운  갈릴 것  보 . 

<참고>  내  단순한 보 달  뉴스  리한 것 니다. 참고 하시  니다. 
 


